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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민소통국 : ☎ 02-2630-0050   □ 담당 :  김재기 과장

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, 

민주파출소 주요 성과 및 현황 발표

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(위원장 김현·전용기)는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민

주파출소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성과와 현황을 발표했다.

 김현 위원장은 “민주파출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에 

깊이 감사드린다”며, “지금까지 누적 방문자 수는 20만 명을 돌파했으며, 약 4

만 6천여 건의 제보가 접수됐다”고 밝혔다.

 민주파출소에 접수된 제보 분석 결과, 가장 많이 접수된 주요 플랫폼은 네이버

(37.18%)였으며, 유튜브(15.56%), 주요 SNS 플랫폼(11.43%)이 뒤를 이었습니다. 주

요 키워드로는 ‘내란 선동’(22.6%)과 ‘민주당’ 및 ‘이재명 대표’ 관련 허

위정보(18.7%)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. 특히, 집단 댓글 활동이 의심되는 부

정선거 관련 사례들이 다수 접수되며 조직적인 허위정보 유포 정황이 드러났다.

 김현 위원장은 “허위조작감시단은 ‘22대 총선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40여 명

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’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 2명을 고발했고, 이재

명 대표를 겨냥한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 216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조

치를 완료했다”고 전했다. 이어 “다음 주에는 접수된 유튜브 약 8,000여 건에 

대한 추가 모니터링과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”이라고 덧붙였다.

 민주파출소는 허위정보 차단뿐 아니라 올바른 정보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고 

있다. 제보와 대응 과정을 통해 댓글 창에서 자정 효과를 이끌어내며, 신뢰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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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.

 김현 위원장은 “국민 여러분의 정의로운 제보와 실시간 대응이 허위 정보 유

포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”며, “앞으로도 허위 정보 차

단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 한편, 민주파출소를 방해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난 1월 

14일, 민주파출소는 정교한 해킹 공격을 받았으나 방화벽 시스템을 통해 이를 차

단했습니다. 또한, 국민의힘 지지단체들이 허위제보를 선동하며 민주파출소의 가

짜뉴스 대응을 ‘국민 검열’로 왜곡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.

 이에 대해 김현 위원장은 “이 같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

위”라며 “더불어민주당과 허위조작감시단은 어떠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끝

까지 싸우겠다”고 의지를 밝혔다.

 김현 위원장은 “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은 허위정보에 맞서는 가장 큰 

힘”이라며, “민주파출소는 국민과 함께 정의롭고 진실된 사회를 만들어나가겠

다”고 말했다.

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(허위조작감시단)는 앞으로도 민주파출소의 활동을 

더욱 강화하며 국민의 올바른 제보와 참여를 기반으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강

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.


